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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 사업화, 공공조달 활용하세요

- 기업, 지자체, 공공기관 대상 혁신조달 연구개발(R&D) 수요 접수 중 - 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, 이하 산업부)는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

대상으로 연구개발과 공공 조달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“수요기반 조달

연계 혁신제품 사업화”의 수요를 접수한다고 밝혔다.

□ 산업부는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인 ‘초기 시장 확보’를 지원하기 위한 

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 ㅇ 먼저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공공 구매 제품·서비스를 

원하는 정부 부처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과 혁신적 

기술을 가진 기업을 서로 매칭하고, 2년간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

위한 R&D를 지원한다.

 ㅇ 산업부 등 관련 부처가 개발된 제품·서비스를 심사하여 혁신제품으로 

지정하고, 동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이 우선적으로 구매한다.

 ㅇ 또한 민간시장 또는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, 

사업화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도 지원한다.

□ 지원대상 과제에 대한 수요는 새로운 제품·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공공

부문뿐만 아니라,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도 제출할 수 있다.

 ㅇ 공공부문 제출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, 공모를 

통해 연구개발 수행기업을 선정한다.



 ㅇ 기업이 과제 수요를 제출한 경우에는 평가를 거쳐 공공부문 매칭 대상 

과제를 지정하고, 일정 기간 내 공공부문 매칭이 이뤄진 과제 중 최종 

연구개발 지원과제와 수행기업을 선정한다. 

< 사업 진행 절차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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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산업부는 `19년부터 연구개발과 공공 구매를 연계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

하고 있고,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.

 ㅇ 대표적인 사례로 ㈜서진테크놀로지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제출한 화재

취약지역 전기화재 피해 예방 수요에 따라 `19.8월부터 `21.2월까지 

IoT기술을 활용한 “원격·실시간 전기안전 모니터링 장치”를 개발

하였다.

 ㅇ 수요를 제출한 한국전기안전공사도 개발된 제품을 도입하기 위해 

`22.4월 전문인력의 현장 점검을 의무화했던 기존의 방식에 추가해 

원격 점검도 가능하도록 전기안전관리법을 개정하고, `23년도에 실제 

도입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다.

 ㅇ ㈜서진테크놀로지는 `23년 한국전기안전공사 납품을 통한 트랙레코드 

확보 후  민간 상업시설, 산업시설, 공동주택 등으로 제품 공급을 확대

할 계획이다.

□ 수요 제출을 희망하는 정부 부처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과 기업은 

12월 21일까지 혁신장터(https://ppi.g2b.go.kr/)를 통해 관련 수요를 제출

할 수 있다.



□ 산업부는“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초기 수요를 확보하지 못해 실패

하는 이른바 다윈의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, 연구개발과 함께 공공구매, 

민간·해외시장 진출, 투자유치까지 지원할 계획”이라고 밝히고, 

 ㅇ “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구하는 공공

부문의 적극적인 참여”를 당부하였다.

     


